
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

원노동조합(전교조) 법외노조 처분

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면

서 잇따라 환영 입장이 나왔다.

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

내고 이번 판결은 2013년 10월 24

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

를 받은지 7년, 2506일째 되는 날 이

라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

영한다 고 밝혔다.

이어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법

농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혁명

정신을 잇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

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고등법원 판

결을 기다리지 말고 직권으로 법외

노조 통보를 취소해야 하고, 교육부

와 제주도교육청 역시 법외노조 후

속 조치 및 전교조 전임자 징계를 철

회하라 고 촉구했다. 송은범기자

제9호 태풍 마이삭 이 물러가자마

자 제10호 태풍 하이선 이 한반도

를 향해 북상하며 오는 6~7일 제주

가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.

태풍의 진로는 유동적일 수 있지

만 현재 예상진로대로라면 제주 부

근 해상에 북상할 때까지 매우 강

상태를 유지하며 마이삭보다 더 강

력할 전망이다.

3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하이선

은 6일 오후에서 7일 오전 사이에 제

주 동쪽 인근 해상을 지나 내륙으로

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이날

오후 3시 현재 태풍의 중심기압은

965헥토파스칼(hPa), 강풍반경 340

㎞, 최대풍속 초속 37m의 강도 강

태풍으로 서북서진중이다.

태풍은 북상하며 세력을 키워 4일

오후 3시에는 중심기압 935hPa, 강

풍반경 440㎞, 초속 49m의 매우

강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이다. 5일

오후 3시에는 강풍반경 520㎞, 최대

풍속 초속 53m까지 몸집을 키운 후

엔 세력이 조금씩 약해지겠지만 제

주가 영향권에 들기 시작하는 6일 오

후 3시에도 초속 51m의 매우 강 을

유지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.

기상청의 예보대로라면 8호 태풍 바

비나 9호 마이삭보다 더 위력이 센

태풍이다.

늦은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오는

태풍은 한여름 태풍보다 세력이 더

강력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. 보

통 태풍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

리를 따라 북상해 한여름에는 우리

나라로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,

9월에는 우리나라 주변의 바닷물 온

도가 가장 높고 북태평양고기압이

수축하면서 태풍의 길목이 열리게

돼 태풍이 오면 위력이 여름보다 커

질 수 있다. 제주는 2003년 매미(9월

12일), 2007년 태풍 나리(9월 16일)

등 9월에 큰 영향을 받은 태풍이 적

잖았다.

기상청 관계자는 주변 기압계가

불안정해 하이선은 북상과정에서 진

로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예상으

로 제주는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

로 보인다 고 밝혔다. 문미숙기자

조선시대 사재를 털어 기아에 허덕

인 제주도민을 구한 의녀반수(醫女

班首) 김만덕(1739~1812년)의 고향

이 제주시 동(洞)지역이라는 주장이

나왔다.

제주도와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

업회, 김만덕기념관은 최근 김만덕

출생지 관련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

했다.

이번 연구는 김만덕 가계에 대한

정확한 기록이 부족해 출생지와 신

분, 활약상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

을 겪으면서 이뤄졌다.

우선 조선시대 사료에는 김만덕을

탐라 여인 , 탐라의 기녀 , 제주

기생 , 고을의 기생 , 제주의 관

비 , 탐라의 과부 , 탐라에 사는 양

가집 딸 등으로 기록돼 구체적인 출

신지가 나오지 않았다.

이어 문학작품에는 김만덕 출생지

와 관련 2개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

다. 하나는 제주성안 이고, 다른 하

나는 구좌읍 동복리 출생이라는 것

이다. 제주성안이라고 나온 문학작품

은 김만덕전(김태능 1971년) , 구

원의 여인상 김만덕(김봉옥 1981

년) , 김만덕의 자선(양중해 1998

년) 등이다. 반면 동복리는 제주기

만덕(정비석 1977년) 에서 처음 제

기돼 부영성(1986년), 김찬흡

(2002년) 등의 작품에서 인용됐다.

이에 연구진은 사료와 문학작품

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실제 묘비문

과 족보 등을 분석, 동복리가 허구

이고 제주성안이 김만덕의 출생지

라고 봤다. 동복리라고 처음 주장한

정비석의 작품의 경우 김만덕의 후

손들을 직접 취재했다는 기록이 없

고, 실제 묘비문과 족보와도 내용이

달랐기 때문이다. 반면 김만덕 부친

과 조부 묘비에 나타난 가계도, 족보

(김해김씨 좌정승공파 후찬계), 후

손 면담 등을 통해서는 김만덕의 출

신지가 제주시 동지역(일도동 이도

동 건입동)으로 기록돼 있었다.

김만덕기념관 관계자는 그동안

김만덕 출생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

지만, 사료와 금석문이라는 역사적

사실에 근거해 제주성 안을 출생지

로 봐야 한다 고 밝혔다. 송은범기자

제9호 태풍 마이삭 은 2일 오후 7~

8시 서귀포 동남동쪽 130㎞ 해상을

통과해 내륙으로 북상하며 한라산에

1000㎜가 넘는 물폭탄을 뿌렸다. 기

상청이 산간을 중심으로 최대 400㎜

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한 예보

와 실제 상황의 괴리가 크다. 또 기

상청은 제주가 태풍의 영향권에 든 2

일 오전까지도 오후 3시쯤엔 강도가

매우 강 에서 강 으로 약해지고,

제주에 근접하는 시점에는 순간최대

풍속 초속 40m의 바람이 불 것으로

예보했지만 태풍은 제주 해상을 지

나 오후 11시 부산으로 근접하는 시

점까지도 초속 45m의 매우 강 상

태를 유지했다.

3일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마

이삭은 제주 동쪽 해상에 근접해 통

과하며 2~3일 누적강수량이 한라산

남벽 1037.5㎜를 기록했다. 영실

963.5㎜, 윗세오름에는 958.0㎜가 내

렸다. 한라산남벽에는 2일 하룻동안

1004㎜의 비가 내렸는데, 시간당 최

다강수량은 135.5㎜로 기록됐다.

해안에도 폭우가 쏟아져 2~3일 누

적강수량은 서귀포시 신례 463.5㎜,

제주시 산천단 387.5㎜, 새별오름

384.0㎜, 금악 373.5㎜, 서귀포시 중

문 326.0㎜를 기록했다. 시간당 최다

강수량은 중문 83.5㎜, 선흘 75.5㎜,

신례 74.5㎜다.

태풍이 제주 부근 해상을 통과하

는 동안 고산에선 순간최대풍속 초

속 49.2m의 강풍이 불면서 역대 6위

를 기록했다. 새별오름에는 44.7m,

성산 수산 41.0m, 마라도 40.0m, 제

주 37.1m, 선흘 36.1m의 강풍이 불

었다.

역대 순간최대풍속은 2003년 9월

12일 태풍 매미 때 고산과 제주에

각각 초속 60m를 기록했다. 이어 ▷

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 때 고

산 56.7m ▷2016년 10월 5일 태풍

차바 때 고산 56.5m ▷2007년 9월

16일 태풍 나리 때 고산에 52m 다

음으로 센 강풍으로 기록됐다.

기상청은 한라산 등 산간에 1000

㎜가 넘는 강수량과 제주 근접시점

에 태풍 세기가 매우 강 을 유지한

이유에 대해 태풍이 제주 동쪽 해상

을 지날때 중심기압이 945헥토파스

칼(hPa) 상태를 유지했고, 제주가

태풍 반경안에 들면서 한라산 지형

효과가 더해져 많은 비가 내렸다 고

설명했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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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상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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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예보 <문의☎국번없이131>

내일 구름 많음 23/27℃

모레 흐리고 비 23/26℃

생활 안전기상정보

식중독지수

관심

자외선지수

매우 높음

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.

아침 최저 기온은 20~23℃, 낮 최고 기온은

28~29℃의 분포를 보이겠다. 바다의 물결

은 제주도남부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

서 1.0~2.0m로 일겠다.

태풍이 휩쓸고 간 탑동해안도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제주를 강타하며 많은 피해를 가져온 가운데 3일 월파 피해를 입은 제주시 탑동해

안도로에 관계자들이 나와 부유물을 치우며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. 이상국기자

예보는 최대 400㎜… 실상은 1000㎜ 물폭탄

기상청 제주 6~7일 영향권…최근접때도 매우 강 상태 유지

출생지 관련 연구결과 발표


